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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작물 생육지로 부적절한 간척지의 토양 특성으로는 높은 염농도로 대표되는 토양 화학성과 입단 구조가 전혀 형성되지 않아 

발생하는 토양 물리성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. 이러한 간척지의 미성숙한 토양을 안정한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유기

물원 투입 기술의 확보가 필요한데, 높은 바이오매스 생산성으로 인해 충분한 투입량 확보가 가능하고, 질소나 탄소 함량이 

높아 화학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케나프를 파쇄하여 유기물원으로 투입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생육과 수량을 작물로

서 케나프를 재배하면서 확인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은 2019년에서 2021년에 걸쳐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5공구 첨단농업시험 단지에 조성된 간척지 시험포장에서 수행하였

다. 시험은 2019년 11월에 퇴비와 비료 투입 없이 오로지 케나프 파쇄물을 5톤/10a 단위로 투입하고 2번 경운한 후 2020년 케

나프를 작물로서 재배한 후 생육 및 수량을 측정한 것과 추가 투입 없이 경운만을 반복한 후 2021년 재배한 케나프 작물의 생육 

및 수량을 비교하여 간척지 케나프 유기물 투입에 따른 간척지 재배 작물의 연차적 생육 및 수량 변화를 관찰하였다. 대조구로

는 개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노출지에서 케나프를 재배한 무처리와 작물 표준시비량인 N 12 – P 12 – K 5kg/10a 만을 투입

하고 재배한 표준시비 처리를 두었다. 파종은 5월 1일에 하였고 재식 거리는 조간 20cm, 주간 20cm, 파종량은 2kg/10a로 하였

다.

[결과 및 고찰]

유기물원으로 파쇄 케나프를 투입하고 1년차(2020년)에 작물로서 재배한 케나프 초장은 219.5cm 이었다. 이는 표준시비 후 

재배한 케나프 초장에 비해서는 7% 적은 생육량이었고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고 재배한 자연방임 처리에 비해서는 13.4% 높

은 것이었다. 수량도 비슷한 경향이었는데유기물원을 투입한 처리의 수량이 3,215kg/10a로 자연방임의 114.7%, 표준시비의 

83.9% 이었다. 유기물원의 분해를 위한 시간 확보와 작물 재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2차년도 재배에서는 생육 및 수량 향

상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1년차에 비하여 케나프를 유기물원으로 투입할 경우 초장 320.9cm로 1년차에 비하여 생육이 

46.2% 증가하였고, 수량은 5,916kg/10a로 84% 향상하였다. 이러한 변화는 무처리에서의 1년차 대비 2년차 수량 증가 15%, 

표준시비 처리에서의 수량 향상 33%에 비하여 훨씬 큰 폭이이었는데, 유기물원 투입에 따른 토양 이화학성 개선이 큰 폭으로 

생육 및 수량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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